
(추가 설명 자료) 동향분석 제48호(일본 항만 발견 
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, 방역체제 마련 시급) 

- KMI 동향분석 제48호는 일본 환경성 발표를 토대로 상황을 <표 1>에서 축약 
정리했습니다.

 · ‘8월 6일 오카야마항의 항만 현지검사 중 붉은 불개미 개체가 확인되어 방제 
작업을 실시하고,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’

 · ‘항만관리자의 의한 붉은 불개미 현지조사 중에 오카야마현(岡山県) 구라시키시
(倉敷市) 미즈시마항(水島港)의 6호 부두에서 중국, 한국 등지에서 수송된 공컨
테이너에서 개미 200개체 이상을 발견’

- 그 중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곳과 관련해서는 일본 환경성 발표 자료의 원문에 
충실하게 번역하여 공컨테이너 적치 야드로 작성했음을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.

 · ‘중국, 한국, 필리핀에서 화물을 운송한 공컨테이너를 적치한 컨테이너 야드에
서 항만관리자인 오카야마현이 조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 예찰조사 및 트
랩조사에서 컨테이너 야드 포장(舗装)면에서 붉은 불개미 200개체이상(유시(有
翅) 여왕개미 2개체 포함)을 발견’

<일본 환경성 자료 원문>

- 그리고 최근 일부 미디어에서 ‘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... 
일본 오카야마항에서는 중국, 한국 등지에서 수송된 빈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하
는 과정에서 200마리 이상을 발견’ 등의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만, 

- 동향분석 제48호에는 ‘빈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하는 과정‘이라는 내용은 언급된 
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